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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수준 및 일시적 유발정서가 서열정보 어휘처리에 미치는 효과

김충명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An Effect for Sequential Information Processing by the Anxiety Level 
and Temporary Affect Induction

Choong-Myung Kim
Department of Language, Speech and Pathological Therapy,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불안 및 정상그룹을 대상으로 서열성을 판단하는 인지과제 수행과정에서, 유발된 배경정서와 내재된 불안
수준이 과제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어휘 간 관계정보 중 서열판단 과제에서의 피험자 내 변인으로 유발정서 
유형(기쁨, 분노, 슬픔 및 통제) 및 인지과제 처리유형(숫자서열 및 크기서열)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는 일반 대학생 중 벡 
불안척도 검사를 통해 분리된 불안여부로 설정한 후 반응시간 및 오류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극의 제시와 반응의 수집은 
DmDx5를 활용하였다. 실험결과, 집단 간 반응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불안그룹이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정서유발 조건에
서 정상그룹에 비해 더 느린 반응시간과 더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그리고 정서유형에 관계없이 두 서열과제에서도 지체응답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유발 및 서열과제 효과를 통해 정서 및 과제 특정적인 반응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슬픔조건이 
타 정서보다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숫자서열 조건이 크기서열 조건보다 더 빨랐다. 이는 그룹별 그리고 과제유형별 인지과제 
처리경향은 물론, 수반되는 정서유형에 따른 응답경향의 차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정서-인지 관련 행동에서의 기저의 배경정
서가 처리과정에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Abstract  The current paper was conducted to unravel the influence of affect induction as a background emotion in
the process of cognitive task to judge the degree of sequence in groups with or without anxiety symptoms. Four types
of affect induction and two sequential task types were used as within-subject variables, and two types of college 
students groups classified under the Beck Anxiety Inventory (BAI) as a between-subject variable were selected to 
determine reaction times involving sequential judgment among the lexical relevance information. DmDx5 was used 
to present a series of stimuli and elicit a response from subjects. Repeated measured ANOVA analyses revealed that
reaction times and error rates were significantly larger with anxiety participants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regardless of affect and task types. Within-subject variable effects found that specific affect type (sorrow condition)
and number-related task type showed a more rapid response compared to other affect types and magnitude-related task
type, respectively. In sum, these findings confirmed the difference in tendency with reaction time and error rates that
varied as a function of accompanying affect types as well as anxiety level and task types suggesting the that 
underlying background affect plays a major role in processing affect-cognitive association tasks. 

Keywords : Affect Induction, Sequential Information Processing, Sequential Judgment Task, Anxiety Level, 
Affect-Cognitive Association

이 연구는 2017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Choong-Myung Kim(Gwangju Univ.) 
Tel: +82-62-670-549  email: cmkim@gwangju.ac.kr
Received January 10, 2019 Revised February 14,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불안수준 및 일시적 유발정서가 서열정보 어휘처리에 미치는 효과

225

1. 서론

우리의 일상생활 동작 중 운전이나 복잡한 도로보행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는 컴퓨터 작업 등에는 많

은 시각적 요소와 관계된 동작들이 결합되어 있어 복잡

한 과제수행이라는 것이 쉽게 인식되지만, 문제 발생 전
에는 그 단위 요소들이 잘 구분되지 않은 채 연속된 하

나의 동작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이를 구성하는 동
작들을 세분하여 관찰하면,  몇 개의 단위 동작들로 그 
순서를 복원하여 재구성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작을 구
성하는 단위가 구획이 되어있고, 시간의 선후관계가 분
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 
대화과정에서의 연속적인 발화나  매스컴을 통한 구어 

정보 전달 등은 복합적인 동작으로 인식되기 힘들고 따

라서 단위동작을 기술하기가 쉽지 않지만, 역시 순서의 
지배를 받는 연속체 구성의 형식을 띠고 있다. 종류는 다
르지만, 여기에는 사고-말 운동을 연계하는 의미·문법적
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정서-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내재
되어 있는데, 이들 사고 및 행동의 기저에 미시적 어휘요
소와 거시적 서열요소가 함께 혼합되어 있다[1-2]. 따라
서 이와 같은 소통수단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대화내용이

나 문어 정보는 전달자의 의도에 따라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 만큼 선후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
간의 언어는 읽기, 듣기 등의 수용언어와 쓰기, 말하기 
등의 표현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서의 영향을 받으

며, 시간이라는 요인에 종속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직렬연쇄(sequential ordering)는 하나의 문장 또는 어휘
의 조합으로 특정 명제를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휘

적, 구문적 제약을 받게 된다. 발화와 쓰기의 상황에서 
접하는 쉼 또는 쉼표와 같은 지체가 바로 이런 제약이 

발생하는 지점인 것이다. 
단어 내 및 단어 간 내재된 순서정보는 정보전달의 타

당도과 이해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달자와 수용자 간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관계속성 때문에 주요 내용어 

나열(ex.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은 물론, 선후행 어
휘의 상대적 순서 정보(ex.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감
사기도도 해야지?”), 그리고 발화 당사자의 정서적 상태
(ex. “그만 얘기하고 밥이나 먹지?” vs. “밥 먹고 얘기할
까?”)에 따라 지각 또는 표현의 결과가 달라지는 특징도 
있다. Barkley는 시간인식 또는 순차적 사건에 대한 인
지적 처리 과정을 주의과정의 변화로 보았는데, 선후관

계나 시간 간격 파악 시에 사건이 발생한 공간정보에 대

한 주의는 줄어들고 시간 변화에 대한 주의는  늘어나는 

작업기억 의존성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3]. 본 연구에
서도 특정 범주의 어휘 간 서열관계 판단 시 이들에 대

한 비교․추론․판단과정이 포함되는 작업기억 능력의 

관여를 전제로 하여, 내용어의 순서정보 처리하는 과정
이 정서적 배경정보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 역

할을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전두엽 기능 중 불요

불급한 간섭정보에 대한 억제능력 결함이 나타나고, 아
울러 작업기억 처리능력 저하를 야기하면서 시간지각 관

련 과제의 부진한 수행으로 이어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4-5]. 따라서 서열 지각 및 판단 과제를 처리하는 일상
의 대화나 동작 수행 시, 이에 수반된 정서가 과제처리 
간섭 또는 지연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정서의 발

현이 주어진 과제의 주의력을 제고시켜 수행력을 촉진시

키는지에 대한 관찰은, 정서적 수반을 배제하기 힘든 우
리의 일상적 인지평가 과정 및 심신반응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6]. 
상기 결과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우선 기초적 수와 

양의 개념을 표상하는 범주적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관계적 서열제약을 갖는 어휘나열 과제에 대한 서열판단 

과정에 있어 반응시간 및 오류유발 정도를 통해 과제처

리 과정에의 영향정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과제자극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 및 결정

과정에서 반응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조건도 함

께 요인화하여 설계하였다. 이에는 우리의 행동과 대화
과정에서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사고작용이 순

전히 인지적 판단 자체의 수행은 아니며, 당해 과제를 처
리하는 데에 있어 배경으로 작용하는 피험자 자신의 정

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받으리라는 기본 전제를 두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유발과 작업기억 처리 과정이 
매개된 어휘지각, 나아가 서열관계어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이에 대한 인지과정의 연구는 의사소통 행위의 목적

인 내용전달 정확도 및 이해도 측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집단에서 빈발하는 기억능력 감퇴가 주

로 작업기억 기능 약화나 이와 병행하는 단기기억 능력 

쇠퇴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제처리 수
준에 따른 인지 처리과정, 다시 말하면 작업기억 능력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 및 기억 쇠퇴 징후에 대한 

단서로서의 의의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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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서조건의 설정과 함께 과제의 수행에서 피험

자의 내재적인 불안도에 따라 그 결과가 대비되는지도 

함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학생 피험자를 대상으
로 잠재적 불안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일반화 경향의 

확인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불안이라는 정서적 특
질이 불안장애의 진단적 특징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걱

정과 긴장 그리고 이로 인한 신체화 증상 등의 동반에 

따른 불안유발 자극 관련 반응성 증가로 인해 사고와 인

지평가, 그리고 행동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그
룹에 비해 다른 패턴의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서 x 인지과제의 실험설계에
서 인지과제 수행 특성 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를 

분류하고, 집단의 특성도 함께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정서유형 중에는 특히,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고자 하
였는데, 이는 발달 및 정신 지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사회적, 이타적인 성격 등의 근간인 긍정적 정서가 
따로 학습 또는 훈련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 

반해, 인간 뇌의 존재가 행복 자체보다는 생존을 위해 설
계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분노나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8-9]. 이
러한 경향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 대뇌자원을 전반적 

또는 집중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검증해 줄 것이며, 우리
가 공포상황에 있거나 긴장 또는 불안을 느끼는 환경에

서 타인의 주지요청 사항에 대해 왜 기억결함 또는 망각

을 경험하는지를 역으로 알려준다 하겠다[10]. 
요컨대 서열과제 평가라는 인지적 판단과정에서 피험

자 내 정서유발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수행정도와 함께, 
불안도로 대비되는 피험자 간 판단 경향에 대해 반응 소

요시간 및 오류율의 측정치를 통해 위에서 제기된 가설

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피실험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 40명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실험이 수행되었
으며, 연령은 19~28세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은 특정 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강의계획서에 기술된 일정

한 실험참여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별도의 실험 참여비
는 따로 없었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3.1세였다. 그

룹 분리지표로 활용된 척도는 Beck 불안도 검사지(BAI: 
Beck Anxiety Inventory)였으며, 정상그룹과 불안그룹은 
각각 26(65.0%)명과 14(35.0%)명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parameter of 
participants

parameter sub-parameter   N(%)

age
19 - 22 28((70.0)
23 - 28 9(22.5)

29 ~ 3(7.5)

sex
male 13(32.5)

female 27(67.5)

education
undergraduate 34(85.0)

 graduate 6(15.0)

majors in 
high school

liberal arts 25(62.5)
natural sciences 12(30.0)

physical education & art 3(7.5)

residence
capital region 7(17.5)

local 33(82.5)

2.2 실험재료

실험재료로 주어진 과제의 낱말자극은 어휘 및 숫자

였으며, 서열성 다시 말하면, 오름차순(천-만-억, 탁구공-
야구공-축구공 등) 또는 내림차순(2단-1급-3급, 대문-현
관문-창문 등)에 맞게 정렬되어 제시되는지를 판단하도
록 하였다. 이를테면, ‘토끼-늑대-여우?’의  낱말 연쇄에
서 첫째 자극과 둘째 자극이 차례로 제시될 때, 순서나 
크기에 대한 서열성 판단 후, 마지막에 제시되는 세 번째 
자극(XX?)이 순서에 맞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반
응을 하는 것이다. 해당 정오 판단은 미리 지정된 키보드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으며, 오름 및 내림차순의 배열은 
무선적이었고 유사한 비율로 배분되었다. 과제는 크게 
수의 개념으로 표상되는 어휘자극(예. 천-만-억, 2단-1급
-3급 등)과 크기 개념으로 표상되는 어휘자극(예. 탁구공
-야구공-축구공, 대문-현관문-창문 등)으로서 수와 양의 
2가지 유형을 실험자극으로 구성하였다. 

2.3 실험설계 및 분석

일련의 낱말자극이 연쇄되어 나타나는 어휘 단위별 

과제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자극제시와 함께 버튼 입력까

지 반응시간을 받았으며, 이후 빈 화면의 차폐자극을 삽
입하였다(Fig. 1). 유발 정서자극 제시에서는 시각적 응
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표정을 따라하도록 하

는 지시사항과 함께 버튼 입력 시까지 해당 표정을 유지

하라는 지침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들 정서자극 대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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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극의 크기와 동일한 원만을 제시하여 표정없이 과제

만을 수행하는 통제조건을 구성하여 정서조건과의 차이

여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정답 편중에 따른 자동반응
을 배제하기 위해 정오반응의 결과는 각각 50%가 유지
되도록 하였으며, 각 정서자극이 포함된 단위시행 간 정
서 유형은 순서효과를 피하기 위해 피험자 내 제시순서

를 역균형화하였다. 

Fig. 1. Presentation format of each trial stimuli appeared 
in an experimental task (correct answer is 'no' at 
the upper panel and ‘yes' at the bottom panel)

본 실험 전에는 정답여부와 반응시간 정보를 보여주

는, 피드백이 포함된 10회의 연습시행이 주어졌으며, 본 
시행에서는 생략하였다. 자극의 제시와 반응의 수집은 
DmDx5를 이용하였고, 데이터 분석에는  SPSS (ver. 
18.0)가 사용되었다. 반응시간과 관계된 통제조건 및 유
발 정서유형 간의 차이는 피험자 내 변수로 설계되어 반

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피험자 간 변수로는 
불안척도(BAI)로 구분된 불안경향 그룹과 정상그룹에서 
수집된 35 케이스 데이터(규정 반응시간[2500ms]을 초
과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결측치가 전체 응답의 1/4을 초
과한 5케이스 제외됨)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4 결과

2.4.1 반응시간 분산분석

각 정서조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정상집단에서는 통제>기쁨>분노>슬픔 순으로 반응시간
(1342.1; 1328.1; 1284.1; 1090.2)이 빨라지고, 불안집단
에서는 분노> 통제> 기쁨> 슬픔 순으로 (1435.8; 
1416.9; 1411.0; 1410.5) 나타났지만 이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피험자 내 변인인 과제처리에서
의 숫자 및 크기관련 평균 정반응 속도 간 차이에서는, 
정서통제 조건을 제외하면 숫자관련 서열과제 보다는 크

기관련 서열과제의 과제처리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Fig. 2).

Table 2. Mean reaction times and its SDs between 
stimulus task types at each affect induction 
condition as a function of anxiety 
level(num.rel.: number-related sequential task, 
mag.rel.:magnitude-related sequential task)

affect x task type
 reaction time (SD), ms

normal group anxiety group

control
num. rel. 1303.3 (290.2) 1495.0(287.9)
mag. rel 1380.8 (235.4) 1326.5(267.9)

joy
num. rel. 1241.4(295.9) 1382.0(295.3)
mag. rel 1414.8(268.9) 1451.7(398.5)

anger
num. rel. 1242.3(236.7) 1462.0(363.5)
mag. rel 1325.9(167.1) 1409.5(155.6)

sorrow
num. rel. 946.5(331.5) 1296.1(455.4)
mag. rel 1233.9(274.4) 1524.9(329.2)

Fig. 2. Mean reaction times (ms) as a function of 
stimulus types and affect induction including 
control condition 

다음으로는  불안도로 구분된 피험자 간 변인과 유발 

정서 및 서열과제 특성별 피험자 내 변인과의 2피험자 
간 x 3정서유형 x 2서열과제 관련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혼합설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발정서 및 서열과제 유형에서 주효과를 확인하였고, 
피험자 간 변인인 불안도 역시 그 차별적 효과를 보였다

(Table 3). 
구체적으로는 불안도에 따른 피험자 간 효과

(F1,33=10.04, p <.01)와  유발정서 (F3,99=2.88,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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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열과제 유형(F1,33=6.12, p <.01)에서의 피험자 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한편, 정서 유형과 서
열과제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F3,99=3.83, p <.05)는 있
었으나, 불안도와 정서 및 서열과제, 그리고 불안도와 정
서와 서열과제 유형 간 상호작용(Fs <3.71, p >.05)은 발
견되지 않았다. 정서 및 서열과제 유형 간 집단 내 상호
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개체 내 반복 및 

단순 대비검정을 실시한 결과, 크기관련 서열과제에서는 
정서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숫자관련 서열과제에
서는 통제, 기쁨, 분노 조건과 슬픔 조건 사이에서만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s < .01).

Table 3. Repeated measured ANOVA table for 
between-subject variable of anxiety level 
and within-subject variable of task vs. affect 
types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anxiety (A) 1495323.7 1 1495323.7 10.04**
error 4914506.2 33 148924.4

affect(E) 652901.2 3 217633.7 2.88*
sequence (S) 460914.1 1 460914.1 6.12**

AxE 590029.9 3 196676.6 2.60
AxS 279560.9 1 279560.9 3.71
ExS 802453.4 3 267484.5 3.83*

AxExS 72573.1 3 24191.0 .35
error1 (E) 7486623.2 99 75622.5
error2 (S) 2486135.8 33 75337.4

error3 (ExS) 6919006.4 99 69888.9

2.4.2 오류율 분석

반응 시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가적 정보

로서 불안 그룹에 내재된, 드러나지 않은  행동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정서 및 과제 유형을 대상으로각 오류율을 

피험자 간 및 내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유발정서와 부과된 과제 수준에서 불안 및 

정상 그룹 간 오류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유형 

별로 분리하였으며, 동일 그룹 내에서 정서유형 간 차이
의 확인을 위해 불안도 별로 분리 후, 전체시행 수 대비 
오류시행 수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종속 측정치로 산입시

켰다 (여기에서는 정서 유형 간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통제조건의 오류율은 생략하였다). 이들 조건별 오류율
의 차이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쁨, 분노 각 조건 (Fs1,33 >9.52, ps < .01)과 슬픔 조건 
(F1,33=4.53, p <.05)에서 모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able 4). 

다음으로 불안 및 정상 각 그룹 내에서 나타난 유발 

정서 간 오류율 분석에서는 불안그룹(평균 55.3, 56.1, 
60.6으로 기쁨, 분노, 슬픔 순)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F2, 20= .86, p >.05), 정상그룹 평균들(39.6; 
34.4; 47.2) 은 정서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46=8.24, p <.01). 사후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슬픔
과 기쁨 및 분노 간(ps < .05)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기쁨
과 분노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아울러 불안
도가 오류유발에 미치는 통계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발정서 종류별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여부에 따른 그룹 간 주효과(F1,33=13.8, p <.01)에 
의한 오류율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피험자 내 정서유형 
간 오류율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F2,66=5.3, p <.01), 불
안도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F2,66 < 1.2).  마지막
으로 불안 및 정상그룹 내에서의 정서 간 오류율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 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불안 그룹에서는 오류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지만(F2,20= .86, p >.05), 정상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였다(F2,46=8.24, p <.01). 

Fig. 3. Mean reaction times  for affect types (upper 
graph) and task types (lower graph) as a 
function of anxie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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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values of % errors including standard 
deviation in normal and anxiety group

affect types
% error (SD)

normal anxiety

joyfulness 39.6(12.3) 55.3(17.2)

anger 34.4(13.1) 56.1(17.1)

sorrow 47.2(15.5) 60.6(20.8)

3. 결론 및 논의

먼저, 피험자 간 변인에서 확인된 주효과는, 첫째 불
안도 수준에 따라 서열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정

서유발 조건에서 불안그룹이 더 느린 반응을 보인 반면, 
정상그룹에선 유의하게 더 빠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불

안그룹의 지체된 반응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불안
도는 정서유형에 관계없이 서열과제 유형 모두에서 더 

지체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서 및 과제유형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관된 반응시간, 다시 말하면 정상그룹에 비
해 지체응답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험자 
내 조건에서 설정된 변인인 정서유발 유형 및 서열과제 

유형별 효과가 확인된 것은 정서 및 과제에 따라 반응시

간에 차이로 인한 정서 및 과제 특정적인 반응경향이 있

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서와 서열과제 요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숫자관련 서열과제가 
크기관련 서열과제보다 일반적으로 보다 빠른 반응시간

을 보이지만, 정서유형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 데서 비
롯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크기관련 서열과제에
서는 정서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숫자관련 서열과
제에서는 통제, 기쁨, 분노 조건과 슬픔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그에 비해 과제의 난이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크기관련 과제에서는 정서유형별 행동반응

의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과제 난이도가 낮은 숫
자관련 서열과제에서는 행동반응에서의 정서분화가 확

연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과제특성에 따라 정서의 영향은 확연한 형태를 띨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아울러 기타 상호작용의 부재는 
불안도 여부에 따른 정서별 및 과제유형별 반응시간이 

불안그룹에서 늦어지는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류율에서의 정서별 그룹 간 차이는 불안그룹

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 불안정서
의 경우, 정서유발의 장점은 없으면서 단점이 더  부각되
는 행동패턴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이미 편향되어 있는 불안그룹에서는 정서유

발의 효과인 주의집중이나 과제처리 속도 측면에서의 장

점은 없었고 정서유형에 관계없이 반응시간의 손해 외에 

오류율 역시 높아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에 비해 정상그룹은 불안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유발 정서 간에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슬픔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발 정서유형 간 과제처리
에서의 기여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할 수 있다. 즉, 반
응시간의 유의한 단축을 가져왔으나, 이는 높은 오류율
을 안고 가져 온 결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시간 외
에 오류유발에 있어서도 불안 그룹이 갖는 내재적 속성

은 배경정서에 상관없이 그 오류정도는 높고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반영된 반면, 정상그룹에서는 전체적으로 
오류유발 정도는 낮으면서 동시에 배경정서의 역할이 유

효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
지만 이러한 경향이 배경정서의 일반적 인지능력과의 결

합정도를 설명하는 것인지는 인지과제의 분야별 특성이

나 정서유발의 일반화 등의 실험이 전제된 후 설명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안도와 유발정서 상호 간 반응시간 패

턴 및 오류율 차이가 시사하는 함의는 무엇인지 시야를 

넓혀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긍정적인 정서관련 인지판
단 과제의 정확한 판단과 결정에는 왜 더 시간이 소요되

는 것일까? 이 정서가, 넓은 시야에서 오는 문제의 개형
과 흐름에 대한 주의의 폭이 넓어지면서 수용적 태도를 

비롯하여 상대와의 관계회복이나 낙관적 전망을 유도하

는 확장적 사고행동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 하지만 
동시에 중대한 결정 혹은 부적절한 정보의 배제가 필요

한 상황 등에서는 판단 미숙 빈도가 높아지는 역작용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눈에 띄는 정보에만 국한
하여 이면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긍정적 방향에 치

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긍정 정
서는 넓고 얕게 처리하는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비해,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에 비해 진화적으로 더 원시적 감정이며[9], 따라서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자각 그리고 비관, 우울, 수치, 죄
책감 등에 민감하고 취약하다[11]. 이는 행동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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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적, 방어적 속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정
한 과제에 신속한 대응 및 처리 경향을 보이는 행동특성

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공포 또는 긴장상황이 계속
되거나, 우울 또는 냉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전술한 것처
럼 좁고 깊은 방식으로 대뇌자원을 사용하는 상황에 있

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물의 표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면의 정보에까지 신속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행동특성은 이들 정서가 기본적으로 불안하
고, 상대방과의 관계지향적 교감보다는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불안도를 낮추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귀결되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원리로 유추한다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역시, 분노의 대상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
자극에는 둔감하기 쉬운 경향이 많은 반면 좁고 깊은 방

식으로 대뇌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며, 즐거워 들떠 있는 
사람은 주의의 분산에 의해 그 처리가 깊지 않지만 넓고 

얕은 방식으로 대뇌자원을 사용하는 양식을 갖는다고 하

겠다.  
정서는 ‘신체적 상태’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면서 동시

에 평가이다[12]. 이런 이유로 정서에는 많은 신경망이 
관여하고 있으며, 인지 및 사고라 부르는 해석의 영역까
지 그 경계선이 중첩되어 있다. 실제로 감정과 사고는 너
무 얽혀 있어 서로 다른 것인지, 같은 신경과정(neural 
process)의 다른 측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13-14]. 우리
가 긍정적 정서를 느끼면 주위환경을 탐색하고, 부정적 
정서를 느끼면 상황에 적응하기 마련인데[15], 이는 전
자가 즐거움과 새로운 대상에의 접근을 위해 분산적 주

의의 특성을 가진 반면, 후자는 긴장과 공포감이라는 초
점적 주의 요소가 작동하는 정서로서 이 정서를 유발하

는 유기체 또는 대상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해 주의 자원

을 집중시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정서의 스펙트럼에 이러한 상반된 주의기제가 작동

함으로써 인지-촉진적(cognitive- facilitation) 특성에서 
인지-억제적(cognitive- inhibition) 특성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적 성격과 역할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특히, 정서유발 관련 계산요동의 효과에서 
제기된, 지속적인 정서유지 상태에서의 동일효과 유지여
부에 대한 물음에 일관된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16].
추후, 나열된 낱말 간의 서열관계를 넘어 대화 상의 

문장 속에 내용어와 기능어가 포함된  복합적 시간 및 

서열정보에서 지시되는 사건 또는 사물의 시공간적 순서

에 대한 반응과 함께, 배경정서의 영향을 실제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알아보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내재

된 서열적 의미정보 외에 구문적 요소와 관련된 정서 간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시간 및 서열정보 표현의 인식과

정은 물론, 산출정보 표상에 대한 원리에 한 걸음 더 다
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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